
- 93 -

PA-55

재래종 벼의 저온 발아성과 중배축 신장 특성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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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서론]

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생산성 감소, 생력재배 수단으로 기계이앙을 하지 않는 벼 직파재배가 점차 확대하고 있다. 본 

연구에서는 국내 재래종 유전자원을 대상으로 직파재배에 필수 요건인 저온 발아성과 중배축 신장성에 대해 평가하고, 

직파재배 전용 품종개발을 위한 육종소재를 탐색하였다. 

[재료 및 방법]

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재래종 벼 70종을 증식, 채종하여 사용하였다. 저온발아 특성 평가는 

petri-dish에 50립씩 3반복으로 15°C에서 15일간 발아 검정을 수행하였고, 대조구는 28°C에서 7일간 발아검정을 수행하

였다. 조사항목은 발아율, 발아세, 평균발아일수를 조사하였다. 저온발아성은 대조구에 대한 처리구의 상대적인 발아율

(저온발아성)과 대조구 대비 처리구에서 평균발아일의 지연일수(dMGT)로 평가하였다. 중배축 신장성은 0.3% 한천배지

에 파종하여 28°C 암 조건에서 2주간 기내 배양하여 중배축의 길이를 측정하였다. 대조품종으로는 Nipponbare와 

Kasalath를 사용하였다. 

[결과 및 고찰]

재래종 70점의 상온(28°C)에서의 평균 발아세는 82.5%(32.0%∼99.0%)로 나타났고, 저온에서의 발아세는 39.9%(1.3%

∼90%)로 나타났다. 평균 발아일수는 상온은 2.2일(1.2일∼3.4일), 저온은 7.2일(4.9일∼11.5일)로 저온일 때 발아속도가 

많이 지연되었다. 평균 발아지연일수는 5.0일(2.7일∼8.4일)로 조사되었고, 발아지연일이 4.0일 이하인 11개 품종은 저온 

스트레스에 강한 것으로 판단되었다. 중배축 신장 특성 평가 결과 평균 8mm(0.0∼30.3㎜)로 조사 되었는데, 평가된 

자원 중 9점이 20.0mm 이상 신장하였다. 발아 지연일수와 중배축 신장성은 유의한 정의상관을 보여 중배축 신장성이 

우수한 자원일수록 저온에서 발아 지연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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